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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경하광주금형 협업작 자연의 풍경을 닮은 키친툴

비엔날레 광장에 설치된 도요 이토 작 윤무세계적 디자이너들과 지역 업체가 협업한 제품이 전시된 광주브랜딩전을 관람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뉴 이탈리아 디자인 20전에 전시된 스치에파티

루카 작 서클

이탈리아 스테파노 지오반노니가 디자인하고 지역업체 인스

나인이 제작한 도자기 세트 미니맨 시리즈

아시아허브전에 설치된 하시모토 카즈유키 작 코 안

지난달 15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개막한 2015 광주 디자인비엔날레가 폐막

을 10여일 앞두고 있다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을 주제로 오는 13일까지 열리는

이번 전시는 4개의 테마로 나뉘어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 100여

개 국가에서 30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 브랜딩전은 광주지역 중소기

업과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협업작품을 전시한다 아시아 디자인 허브전에서

는 한중일의 디자인 특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 광주문화디자인숍뉴

이탈리안 디자인 20 험블 마스터피스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전시관

광장에는 일본 건축가 도요 이토의 공간조형물 윤무가 설치돼 풍성한 볼거리를

제공한다 김진수기자 jeans@kwangjucokr

13일까지 비엔날레 전시관

알레산드로 멘디니와 조각보 장인 강금성이

협업한 프루스트 의자

송승용 작 탁가온


